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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에필로그
하여전히시간은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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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넘은화과자집과모밀집수대가이어온종이집수백

년가업을이어온일본의 노포(老鋪에) 대한이야기를들을땐

부럽다는생각이들었다

광주 시간 속을 걷다는 도심을 천천히 걸으며 시간의 보석

함을하나씩 열어본기획으로광주의삶이 담긴추억의공간과

사람들의이야기를담았다

내이야기가우리가게가기사가될까요?

취재요청때많이들었던이야기다 취재대상들은 3050년

간 가게를운영하며묵묵히살아온분들이었다 열심히 살아온

건맞지만딱히내세울게없다는게그분들의대답이었다취재

원 대부분은 문서나 사진들을 남겨 놓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인생이 담긴 가게와 함께 한 기억들은 오롯이 간직하고 있었

다 기자와대화를나누며 스스로삶을돌아볼수있었고 무엇

보다 자식들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좋다고했다

시리즈를 진행하며 가장 힘들었던 건 오래된 가게들을 찾는

일이었다 자료를뒤져찾아낸가게들이이미문을닫아버린경

우도많았다

짧게는 30년길게는 50년넘게가게를운영해온이들에게 가

업을 잇는 건 가장 큰 꿈이기도 하지만 이미 사양길에 들어선

업종때문에쉽사리자식들에게권유하지못했다

그런 점에서 아들이가업을잇는가게들은행복한경우에속

한다 40년동안묵묵히소가죽수제화를제작해온노틀담제화

임종찬 사장이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3대가 이어가

는광주에서가장오래된중국집영발원 역시제과제빵을공부

한아들이함께꾸려가고있는궁전제과등등

취재를 하면서 추억을 하나 둘 꺼내 볼 수 있었던 점도 좋았

다 대학시절열심히사모았던LP판과카세트테이프를떠올리

게해준음반점명음사초등학교때누구나한번쯤은해봤을우

표 수집에 대한 추억을 되새겼던 세계 우표사 졸업식이면 꼭

먹었던자장면을기억하게해준영발원등이다

2년간 38회 시리즈에 다뤘던 공간들은 다행스럽게도 모두

계속이어지고있다 81년역사의광주극장영사기는여전히돌

아간다 올해정부지원이끊기면서극장운영이어려워지자시

민 400여명이후원회원으로참여하며극장에대한애정과연대

는더욱단단해졌다

클래식 음악 감상실 베토벤에서는 슈베르트와 말러의 음악

이공간을메운다 추억도 살리는 50년 시계 수리점 용문사의

일흔아홉 사장님은 여전히 시계를고치고막걸리 한잔으로 하

루를마무리한다 무등산장오르는길무공해두유집사장부부

역시오늘도맷돌에콩을갈고있다

선술집 영흥식당에선가을이면여전히 집나간며느리도돌

아간다는전어가구워지고막걸리한잔에정을나누는이들이

있다

문화공간으로개방된 100년한옥이장우고택은많은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으며 50년 역사의 활터 관덕정에서는 궁

사들이활시위를당기고있다 서서평의흔적을따라걷는양림

동 선교사 유적지엔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사원이갖고있는고정관념을깬월봉서원은다양한프로그램

으로 오늘과호흡하고있다

2년동안광주구석구석을다녔던발걸음을이제전남지역으

로옮긴다 2017년부터는 남도 시간속을걷다라는타이틀로

전라도지역의오래된공간들을찾아가볼작정이다혼자걸었

던여정에동행도생겼다송기동기자가번갈아가며전라도구

석구석 추억의공간으로독자들을안내한다

사실 광주토박이라도심이곳저곳에얽힌추억들을갖고있

어소재찾기가조금은수월한편이었다 반면전남지역은아무

래도낯선곳이다독자들이알고있는소중한공간들을소개해

주시라 열심히 걷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뒤

적이며 시간의보물창고를열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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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발걸음이젠남도 시간속을걷는다

LP판매점시계수리점선술집고택서원까지

내세울것없다던분들 긴 세월외길인생이 보석

내년부터독자와함께전남추억의공간시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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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는 세월동안 많은 이들의 벗이

었던 선술집 영흥식당의 불빛은 여전

히켜져있다


